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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제목 : 김포경찰서의 저인망 수사, 묻지마 기소 규탄 기자회견
      활동보조인, “우리는 억울합니다”
일자 : 2016년 4월 21일 
담당 : 이형숙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010-8338-1216)
       고미숙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사무국장 (010-2717-7019)

[기자회견]
김포경찰서의 저인망 수사, 묻지마 기소 규탄 기자회견

활동보조인, “우리는 억울합니다”

일시 : 2016년 4월 22일 금요일 14:00
장소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앞

공동주최 :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김포장애인자립생
활센터, 장애인차별철폐추진연대,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전국장
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보도자료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김포장애인자립생
활센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
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1.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김포경찰서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와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사찰하고 활동보조인을 무작위로 소환하여 조사하던 사건은 장애인·인권·노동단체
의 강력한 저항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장애인언론사 비마
이너의 취재에 의하면 30여 명의 활동보조인이 검찰에 기소된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활동보조인들은 자신의 기소여부와 기소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과 
검찰의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경찰은 전화를 회피하고 검찰은 기소내용을 알려주
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 사건은 자신을 방어하기 힘든 집단을 대상으로 마구잡이로 개인정보
를 수집하고 무작위로 경찰에 소환하며, 무더기 기소를 하는 것으로 전개되었습니
다. 조사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기소여부와 기소내용을 제대로 알 수 없어서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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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김성연(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여는 발언 : 권달주(안산상록수센터 소장,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 투쟁발언 : 김금녀(활동보조인)
◼ 투쟁발언 : 엄선덕(한국장애인부모회 김포시지부 회장)
◼ 투쟁발언 : 이형숙(김포센터 소장,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 투쟁발언 : 구범(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부위원장)
◼ 연대발언 : 장종인(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
◼ 마무리발언 : 박김영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하루 불안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공권력 남용의 진수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4. 김포경찰서는 국가보조금의 부정을 막는 것이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
만 부정이 걱정되면 제도를 바꾸는 것이 먼저입니다. 부정에 대한 수사를 핑계로 
저인망식 개인정보 수집과 사찰, 마구잡이 수사는 국가보조금, 즉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만을 조장할 뿐입니다. 그리고 활동보조인들은 이러한 주장
을 끊임없이 해왔지만 돌아온 답은 처벌규정과 단속 강화입니다.

     5. 활동보조인은 이 모든 과정이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수십 명이 일을 그만
두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죄가 있으니 처벌한다는 주장만 녹음기처럼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활동보조인이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정당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
니다. 이에 우리는 경찰과 검찰이 활동보조인에게 이러한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6.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